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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은 물론 출산

계획, 양육태도, 이혼의도 등 가정생활을 예측하고 유

지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여성은 70.7%, 

남성은 80.5%로 보고되어(통계청, 2024) 일반적으로 

여성에게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불균형에는 주

로 가사와 양육 분담의 문제가 이유로 지목되는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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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 경험이 양육능력불안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 ∼ 2022년생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3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는 결혼만족도를 직

접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양육능력불안을 매개로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양육능력불안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으며, 물질

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양육능력불안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향비교의 부정적 간접효과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사용 경험이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넘어 부부관계 만

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양육 및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실천적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소셜 미디어, 사회비교, 양육불안, 결혼만족도, 물질주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social me-

dia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on marit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competence anxiety and the moderating role of materialistic valu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40 mothers of children born between 2018 and 2022.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were per-

formed using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pward social com-

parison on social media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and an indirect 

negative effect mediated by parental competence anxiety. Second, materialistic values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mpetence anxiety and marital

satisfaction. Specifically, the negative indirect effe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mar-

ital satisfaction via parental competence anxiety was stronger among mothers with higher

levels of materialistic valu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thers’ experiences on social 

media may influence not only their individual emotional well-being but also the quality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This study 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for designing inter-

ventions to support parenting and family well-being in the context of digital media use.

Keywords social media, social comparison, parenting anxiety, marital satisfaction, mat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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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족생활주기에서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높은 역할 부담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김소영, 진미정, 2016), 양육 초창기의 역할과중으로 

인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취

약할 가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어머니의 낮은 결혼만족

감은 잦은 부부 갈등을 동반함으로써 자녀 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와 함께(Craft, Perry-Jenkins, 

& Newkirk, 2021),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김은희, 이완정, 2023; 

Didericksen, Edwards, Wetchler, & Walker, 2015)에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선행 연구들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배우자 간 의사소통, 양육참여 등을 반복적으로 보

고해 왔으며(서미정, 2017; Kanter, Lavner, Lannin, 

Hilgard, & Monk, 2022), 최근에는 개인의 정서적 경험이

나 미디어 사용과 같은 비교적 새로운 영향 요인에도 주

목하는 추세이다(Brown et al., 2022; Thomas, Carnelley, 

& Hart, 2022). 특히 자녀양육 초기는 장기적인 결혼생

활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단계인 만큼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관여하는 다양한 변인

들을 탐색하여 결혼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시의성 있

는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혼만족도는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개인은 이

러한 판단을 내릴 때 타인과의 비교를 토대로 자신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 Festinger, 1954)은 중요

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개인

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를 

자기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인 자기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비교에는 

자신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상대방을 비교 대상으

로 설정하는 상향비교가 포함되는데, 이는 자신과 자신

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기 쉽다

(Schmuck, Karsay, Matthes, & Stevic, 2019).

사회비교이론과 상향비교의 개념은 소셜 미디어의 

보편적 활용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의 평균 출산 연령은 약 33세

로(육아정책연구소, 2024), 주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에 

해당한다. 이들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환

경에서 성장한 세대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에 익

숙하게 참여한다. 소셜 미디어는 어머니들이 육아 정보

를 공유하고 다른 어머니와 교류하며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

러나 소셜 미디어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

데, 지나치게 많은 육아 정보로 양육자에게 심리적 압

박을 주거나,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불안과 불만족 등

을 경험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과 유사한 상황의 개인을 보며 상향비

교를 경험하는 과정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포장하

여 드러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상향비교가 더 빈번

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McComb, Vanman, & 

Tobin, 2023). 예를 들어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

하면서 다른 가정의 이상적인 일상을 접하며 상향비교

를 경험할 경우, 이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평가에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가족 체계 이론(Minuchin, 

1985)의 관점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머니가 경험한 소

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즉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체계 이론은 가족을 상호 연결된 하위체계들의 집합으

로 보며, 한 구성원의 경험과 행동은 다른 구성원 및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Minuchin, 

1985). 따라서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는 부부 관계라는 하위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상향비교에서 인식하는 부정적 

감정은 실제 부부 상호작용에 반영되어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킬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비교 경험은 결혼만족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양육능력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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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

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과 유의하게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해 왔으며

(김선미, 김정민, 2020; 이샘, 김도연, 2023; Moujaes & 

Verrier, 2020), 최근에는 이러한 불안이 능력에 대한 불

안으로 더욱 세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양육능력불안은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자신감 부족이

나 자녀의 미래와 행복에 대한 책임감, 경제적 부담, 

그리고 양육에 대한 타인의 평가 등 좋은 부모가 되어

야 한다는 기대와 현실 간의 긴장에서 비롯되는 불안

을 의미한다(오영진, 김영희, 2021). 양육능력불안은 

자녀의 안전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분리불안 등의 

일반적인 양육불안과는 달리,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 역

량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불안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는 어머니가 이

러한 역량을 스스로 의심하며 평가절하하도록 이끌 수 

있다. 

구체적으로 Kirkpatrick와 Lee(2022)는 인스타그램

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완벽한 모성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으며, 어머니가 되는 경험을 복합적 현실은 배제

한 채 이상화하고, 그에 비해 육아의 어려움과 고단함

은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바라보았다. 이는 집중적 

모성(intensive mothering)의 이데올로기가 소셜 미디어

에서 강화되며 확산하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Tate, 

2023). 집중적 모성이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자신의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에너지를 전적으로 집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자녀에게서 찾도록 요구하는 관념을 

일컫는다(Hays, 1996). 이는 어머니에게 양육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부과하여 혼란과 불안을 느끼도록 만

들 수 있다. 즉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어머니가 마치 

만능처럼 이상화된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발견한

다면, 이들은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그에 따른 

양육능력불안을 경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유사

한 맥락에서 김희진과 조혜진(2024)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다수가 사회비교를 통해 경제력

과 관련된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는 단순한 상대적 결핍의 인식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

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며, 

이는 곧 양육능력불안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능력불안은 결혼만족도의 저하

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자녀 양육에서 

불안이 낮고 효능감이 높으면 결혼생활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더 관대한 태도를 갖고 관계에 만

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기봉, 김소영, 2020). 가족 체

계 이론에서도 부모 하위체계와 부부 하위체계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Kwok, Cheng, Chow

와 Ling의 연구(2015)에 따르면, 어머니가 양육에서 자

신감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를 보여 가족 

체계 이론의 전이(spillover) 효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와 결

혼만족도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느끼

는 양육능력불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기제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타인과의 비교가 어머니의 정

서적 경험을 토대로 배우자와의 관계로 이어지는 경로

를 체계적으로 검증한다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경험에 대한 보다 확장된 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접근은 소셜 미디어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경험과 연

관될 때 이러한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며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고

려한다면,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만을 밝히고 검증하는 

것보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편을 함께 발견하는 것

이 더욱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같은 자극과 경험

이라도 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과 그로 인한 결

과는 달라질 여지가 있기에,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을 찾아 실천적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진

다.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상향비교가 반드시 일관되게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Festinger, 1954), 비교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심리적 

기제가 존재할 것이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선

행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가 지닌 부정

적 영향이 개인의 감사 성향, 목표 지향성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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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Gerson, Plagnol, & Corr, 

2016; Kaminger, Roth, & Laireiter, 2023).

인간은 객관적 현실 그 자체보다는 주관적으로 구성

한 현실에 반응하는 존재이기에(Ross, 2001), 개인의 

가치관은 경험의 의미를 규정하고 판단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 된다. 어머니의 가치관 또한 외부 자극을 해석

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심리적 틀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심성, 자녀 교육에 대한 신

념, 경제적 가치 지향과 같은 다양한 가치관은 일상에

서의 판단과 해석 방식에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중에

서도 물질주의란 다른 가치들에 비해 물질적 가치를 

강조하고, 물질의 획득과 소유를 통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양해만과 조영호(2018)는 경제 성장이 일정 수

준에 도달하면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가치 전

환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한

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제적 불안정과 고용 불안 등이 물

질주의적 가치의 지속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오늘날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

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세대라는 점에서 물질

주의 가치관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Chae(2022)

는 비교, 경쟁, 소비를 현대 어머니 됨을 구성하는 3가

지 핵심 요소(3Cs)로 개념화하며, 어머니들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교뿐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태도

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조절변인으로서의 물질주의 가치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 가치관은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주관적 만족감 간의 관계를 조

절하며,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일수록 가계소득이 

생활 만족도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Yu, Lee, Sirgy, & Bosnjak, 2020). 이는 물

질주의 가치관이 강할수록 만족도의 기준을 소득, 사회

적 지위와 같은 외적 요소에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Dittmar et al., 2014; Unanue, Rempel, 

Gómez, & Van den Broeck, 2017). 또한 물질주의 가치

관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인플루언서의 매력도가 사

용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Koay, Cheung, Soh, & Teoh, 2022), 이는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들이 외적 요소에 더욱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경향과 연결될 수 있다.

일부 선행 연구들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개인의 사회

적 웰빙이나 결혼만족도 등 관계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Bauer, Wilkie, Kim, 

& Bodenhausen, 2012; LeBaron, Allsop, Hill, Willoughby, 

& Britt-Lutter, 2017). 물질주의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

라 가까운 타인에 대해서도 높은 성취나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기대하도록 만들며, 이러한 외적 기

준은 관계 내 갈등 증가와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Moldes, 2025). 실제로 LeBaron 등(2017)은 배우

자의 물질주의 성향이 결혼의 중요성 인식을 낮추고, 

이로 인해 부부 양측의 결혼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음

을 밝혔다. 유사한 맥락에서 Goodwin과 Tinker(2002)

는 개인이 학습한 가치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평가 기

준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회 학습적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물질주의 가치관을 추구할수록 개

인이 자신을 평가할 때 외적 기준을 중심에 두며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외

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관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물질주

의 가치관이 관계적 웰빙을 직접적으로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기에(Yoo, Miyamoto, Evers, Lee, 

& Wong, 2021) 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물질주의 가치관이 어머니의 양

육 맥락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양육능력불안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소셜 미디어 상의 상향비교

가 양육능력불안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러한 양육능력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

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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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이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소

셜 미디어에서 경험하는 상향비교가 양육능력불안을 

예측하고, 이러한 양육능력불안이 결혼만족도를 예측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 관계가 어머니의 물

질주의 가치관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토하여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경험이 양육 및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을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이를 

통해 결혼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능력불

안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와 결

혼만족도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에서의 상향비교, 양육능력불안, 결혼만

족도 간 관계를 물질주의 가치관이 조절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출생한 영유

아 자녀를 둔 어머니 3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소셜 미디어 중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어머니들

로,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이용을 게시물 업로드, 

‘좋아요’나 댓글과 같은 반응, 그리고 다른 사용자의 게

시물을 단순히 열람하거나 읽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최근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수와 이용층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과

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특히 인스타그램은 지난 5년간 전 연령대에서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배문규, 2024),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소셜 미디어 이용의 대표 사례로 간주

하였다.

연구참여자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84세(SD = 3.13)

였으며, 연령 범위는 27세에서 44세였다. 영유아 자녀

의 평균 월령은 48.31개월(SD = 15.05)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연령 분포는 만 1세 18.2%, 만 2세 24.4%, 만 

3세 28.8%, 만 4세 19.7%, 만 5세 8.8%였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51.8%, 남아가 48.2%였으며, 참여자 어

머니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9.1%로 가장 

많았고, 2 ∼ 3년제 대학 졸업 18.2%,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대학원 재학 이상 3.2%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를 측정하기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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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Steers, Wickham과 Acitelli(2014)이 개발한 SNS

상의 상향비교 척도를 정소라와 현명호(2017)가 한국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NS 사용 중 경

험하는 상향비교의 정도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과 나의 일상을 비교하게 

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접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에

서의 상향비교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2) 양육능력불안

어머니의 양육능력불안은 오영진과 김영희(2021)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능력불안, 관계불안, 보호불안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능력불안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오영진과 김영희(2021)는 부모양육불안 척

도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각의 하

위척도만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능력불안 하위요인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내 아이의 행복(미래)이 내

게 달려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나는 내가 양육을 

잘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능력에 대한 불안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

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3)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 등

(1986)이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를 한국 문화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한 RKMSS(Revised 

Korean Marital Satisfaction Scale; Chung, 2004)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남편이 배우자로서 만족스럽

다.”,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4) 물질주의 가치관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Richins와 Dawson(1992)

이 개발한 물질주의 가치 척도를 유지혜와 설경옥(2018)

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공판단, 소유중

심, 행복추구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이다.”,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하위요인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성

공판단 .87, 소유중심 .84, 행복추구 .80이며, 전체 척도

는 .93으로 나타났다.

5)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어머니의 교육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부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

모의 양육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Bradbury, 

Fincham, & Beach, 2000) 자녀의 성별(0: 남아, 1: 여

아)과 월령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결혼생활의 질과 관련이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

활하고 관계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Choi & 

Marks,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최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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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등학교 졸업 이하(1) ∼ 대학원 졸업 이상(4)’의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3. 연구절차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 No.240408-2A)의 심의

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 모든 참여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방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자발적인 동의하에 조사가 진행되었

다. 자료 수집은 2024년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약 일

주일간 실시되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활발

히 활동하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네 곳에 연구 참여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해당 공고문에 포함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총 34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자 3명과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구(예: 한부모 

가정,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 4명을 제

외한 340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SPSS 26.0과 Hayes(2017)가 개발한 

PROCESS macro(version 4.2)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

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

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균 및 표준편

차, 왜도 및 첨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

인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가 양육능력불안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

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이 매개효과

가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사용하

여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분석을 수행

하였다.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 자녀의 

성별, 월령, 어머니의 교육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투입

하여 이들 변인의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95% 신

뢰구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는 표 1과 같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

교 평균은 2.90점(SD = 1.06), 양육능력불안 평균은 

2.67점(SD = 1.16), 결혼만족도 평균은 3.75점(SD = 

1.08), 물질주의 가치관 평균은 2.99점(SD = 0.95)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평균값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

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결혼만족도(M = 3.75)가 다

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구 참여자

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1 2 3 4

1.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

2. 양육능력불안 .56*** -

3. 결혼만족도 -.48*** -.54*** -

4. 물질주의 가치관 .56*** .39*** -.40*** -

평균 2.90 2.67 3.75 2.99

표준편차 1.06 1.16 1.08 .95

왜도 .21 .47 -1.07 .07

첨도 -1.12 -1.17 -.01 -.99

***p < .001.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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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1.07 ∼ .47, 첨도

는 -1.17 ∼ -.01의 범위로 나타나 모두 정규성 가정(왜

도 < ｜3｜, 첨도 < ｜8｜)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주요 변인들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는 양육능력불안(r = .56, p < 

.001) 및 물질주의 가치관(r = .56,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결혼만족도(r = -.48, p < .00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양육능력불안은 결혼만족도(r 

= -.54, p < .001)와 부적 상관을, 물질주의 가치관(r 

= .39, p < .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결혼만족도

는 물질주의 가치관(r = -.40, p < .0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 양육능력불안, 결혼만족도 및 

물질주의 가치관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2.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와 결혼만

족도 간 관계에서 양육능력불안의 매개효과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

비교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양육능력불안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7)가 개발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였다. 이때 자녀의 성별 및 

월령, 어머니의 교육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향비교는 양

육능력불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55, 

p < .001). 이는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수록 양육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양육능력

불안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모델에서 어머니의 상향

비교는 결혼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며(β = -.26, p < .001), 양육능력불안 역시 결혼만족도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9, p 

< .001). 이는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상향비교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모형의 설명력은 양육능

력불안에서 32%(R2 = .32, F = 39.17, p < .001), 결혼

만족도에서 34%(R2 = .34, F = 34.04, p < .001)로 나타

났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표 3 참조),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가 양육능

력불안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2(BootSE = .04)였으며, 95% 신뢰구간[-.30, -.15]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가 양육능력불안

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

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며, 이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양육능력

불안,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의 

조절된 매개효과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가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물질주의 가치관의 수준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Hayes(2017)가 개

발한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활용하여 조절된 

종속변수: 양육능력불안 종속변수: 결혼만족도

B β SE t B β SE t

상수 1.01 .33 3.03 5.58 .31 18.08

상향비교 .61 .55 .05 12.08*** -.26 -.26 .06 -4.80***

양육능력불안 -.37 -.39 .05 -7.31***

R2 = .32, F = 39.17*** R2 = .34, F = 34.04***

***p < .001.

표 2.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양육능력불안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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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표 4 및 그림 2와 같이 

상향비교는 양육능력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다(B = .61, p < .001). 이는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상향비교를 많이 할수록 양육능력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로를 살

펴보면, 상향비교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B = -.21, 

p < .01), 양육능력불안과 물질주의 가치관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16, p < .001).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pick-a-point 

방식을 사용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의 평균 및 평균±1

SD에 해당하는 세 지점에서 조건부 효과를 분석하였

다(표 5 및 그림 3 참조). 물질주의 가치관이 평균일 

때(B = -.29, 95% CI[-.39, -.19])와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을 때(B = -.44, 95% CI[-.55, -.33])는 양육능력불안

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

으며,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을 때도 약하지만 유의한 

부적 효과가 확인되었다(B = -.15, 95% CI[-.29, -.01]). 

각 조절수준에서 모두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변수 Effect (B)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양육능력불안 -.22 .04 -.30 -.15

표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B SE t
95% CI

LLCI ULCI

종속변수: 양육능력불안

상수 1.01 .33 3.03 .35 1.66

상향비교 .61 .05 12.08*** .51 .70

R2 = .32, F = 39.17***

종속변수: 결혼만족도

상수 4.65 .43 10.85 3.81 5.49

상향비교 -.21 .06 -3.46** -.32 -.09

양육능력불안 .17 .14 1.22 -.11 .45

물질주의 가치관 .21 .12 1.83 -.02 .45

양육능력불안

*물질주의 가치관

-.16 .04 -3.92*** -.23 -.08

R2 = .38, F = 29.47***

**p < .01. ***p < .001.

표 4.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양육능력불안,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의 조절된 매개효과

**p < .01. ***p < .001.

그림 2. 통계 모형



10 인간발달연구 32권 2호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물질주의 가치관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존슨-네이만 방법을 적용

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의 전체 범위에서 조절효과를 검

증하였다(그림 3 참조). 분석 결과,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2.02점 이상인 구간에서 양육능력불안이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주의 가치관이 낮은 수준

에서는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2.02점 이상

부터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부정적 영향력

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체 연구참여

자의 80.0%가 물질주의 가치관이 2.02점 이상인 구간

에 해당하여, 대다수의 어머니에게서 이러한 조절효과

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6 참조),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

diation)가 -.09(95% CI[-.15, -.04])로 나타났으며, 부트

스트래핑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물질주의 가

치관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가 양육능

력불안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물질

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pick-a-point 방식을 적용하여 물

질주의 가치관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물

질주의 가치관이 평균(B = -.18, 95% CI[-.25, -.11])이

거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수준(B = -.27, 95% 

CI[-.35, -.18])에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평균

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B = -.09, 95% CI[-.18, .01])

에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물질주의 가

치관 점수가 높아질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양육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결혼생

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강화된다는 것

을 시사한다.

그림 3.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른 조건부 조절효과 검증 결과

B SE
95% CI

LLCI ULCI

물질주의 가치관

평균-1SD (2.05) -.15 .07 -.29 -.01

평균 (2.99) -.29 .05 -.39 -.19

평균+1SD (3.94) -.44 .05 -.55 -.33

표 5.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른 조건부 조절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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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비교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

며, 이 관계는 양육능력불안의 증가를 매개로 부분적으

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비교 경험

이 결혼만족도 및 양육 관련 불안에 유의하게 연결된다

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선미, 김정민, 2020; 

이샘, 김도연, 2023; Coyne, McDaniel, & Stockdale, 

2017; Moujaes & Verrier, 2020). 또한 양육에 대한 효

능감이나 확신의 결여가 결혼만족도 저하와 연관된다

는 기존 연구들(윤기봉, 김소영, 2020; Kwok et al., 

2015)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은 육아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육아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거나 육아 릴스를 시청하고 육아 

마켓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에 노출된

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과 상호작용 이력을 반영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

적으로 가시화하므로(Cotter, 2019), 사용자인 어머니들

이 자신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타인(예: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상향비교는 자신과 일정 부분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더 나은 상황에 있는 타인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Festinger, 1954), 이러한 

상향비교는 자신의 일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

지기 쉽다(김희진, 조혜진, 2024; Park & Park, 2024).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꾸며지고 

섬세하게 가공된 이미지가 공유되곤 한다(Vogel, Rose, 

Roberts, & Eckles, 2014).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가족의 

불화보다는 배우자와의 애정 어린 관계, 결혼생활의 가

장 행복한 장면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고 표현하는 

편이 더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이상화된 가정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배우

자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거나, 상대적

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경험이 결혼만족도 저하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는 결혼만족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능력불안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는 현실과 괴리된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 

있으며(Chae, 2015; Kirkpatrick & Lee, 2022; Wagstaff, 

Wolf, & Smith, 2024),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성들이 양육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양육능력불안은 부모로서의 역

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관련된 불안을 의미한다.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자신감의 부족뿐 아니

라, 자녀의 미래와 행복에 대한 책임감, 양육에 대한 

타인의 평가, 경제적 자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좋

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심리적 긴장으로 나타난다(오영진, 김영희, 2021).

최근 연구자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집중적 모성 이데올

로기가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Kirkpatrick & Lee, 2022). 예를 들어, Chae(2015)는 

Effect (B)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물질주의 가치관

평균-1SD (2.05) -.09 .05 -.18 .01

평균 (2.99) -.18 .04 -.25 -.11

평균+1SD (3.94) -.27 .04 -.35 -.18

Index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조절된 매개지수 -.09 .03 -.15 -.04

표 6.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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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명인 엄마 담

론에 노출될수록 집중적 모성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경

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집중적 모성은 지나치게 포괄

적이고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이며(Williamson, Wagstaff, 

Goodwin, & Smith, 2023),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는 신 

전통적 성 역할 규범과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된다(Minnotte, 2023). 이는 여성들이 성 고정관념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과 맞물려(이소현, 김

은영, 정사강, 2023) 어머니들이 반복적으로 이상화된 

모성 이미지에 노출될수록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해 불

안감을 느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적 

모성의 내면화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셜 미디

어상의 사회비교가 이러한 내면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는 선행 연구(Wagstaff et al., 2024)는 본 연구 결과

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집중적 모성의 

내면화와 사회비교 간의 관계를 함께 측정하여 분석하

는 것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어머니가 스스로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검토

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소셜 미디어는 ‘좋아요’, 댓글 

및 공유 수 등 계량화된 반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특성을 지닌다. 대중의 평

가가 긍정적일수록 해당 콘텐츠나 육아 방식에 대한 

어머니의 신뢰도와 모방 경향이 강해질 수 있으며, 이

는 어머니가 타인의 양육 방식과 환경을 실제로 더 우

수하다고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

해 회의하거나 불안을 느끼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능력불안은 결

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세대는 자녀를 낳고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역량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며, 결혼과 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자신의 준비 수준과 능력에 대한 

인식과 더 밀접하게 결부되는 경향을 보인다(김근태, 

2024; 송헌재, 윤다정, 이수성, 조하영, 2022). 오늘날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능

력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결혼과 부모 됨에 대한 회

의가 커지거나 배우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등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리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하위체계에서의 정서적 

경험이 부부 하위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이

(spillover)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한다(Erel & Burman, 

1995; Kwok et al., 2015).

둘째,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가 양육능력불안

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어머니

의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향비교 경험은 모든 참여자 어머니의 양육능

력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그 불안이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가 지닌 가치지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능력에 대한 불안을 크게 지각할수

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낮아졌다. 반면, 물

질주의 가치관의 수준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 경험이 양육능력불안을 거쳐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능력불안이 결혼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어머니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개인이 지닌 가치지향에 따라 그 영향의 강도와 방향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양육행동이

나 방식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나 환경 등의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도 상향비교를 경

험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김희진, 조혜진, 2024), 이러

한 비교는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능력불안을 느끼게 하

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외적 가치 추구가 두드러지는 한국 사회의 현

재 맥락을 고려하면(한나, 이승연, 2023), 양육능력불

안은 많은 어머니들이 일정 수준 경험하는 정서적 반

응 중 하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

감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확산되는 과정에는 

어머니 스스로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지향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두드러지는 개인은 물질적 재화, 

사회적 지위, 외모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Dittmar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상향 비교와 양육능력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물질주의 가치관의 조절된 매개효과 13

한국인간발달학회

et al., 2014; Unanue et al., 2017) 자신과 타인을 평가

할 때 이러한 외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Moldes, 2025). 이러한 특징은 부부관계 속 기대와 평

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지선과 설경

옥(2018)은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일수록 이상적

인 배우자의 조건으로 ‘능력/자원’과 ‘외모/매력’ 등 외

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Dean, Carroll과 Yang(2007)은 부부의 

실제 소득 수준보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가정의 재정 

문제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고 밝혔다. 이는 동일한 재정 상황에서도 물질주의 가

치관이 강한 어머니일수록 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

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심화될 수 있

음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는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

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능력에 대한 불안을 경험할 

때 결혼만족도의 감소폭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지향이 양육에서 비롯된 

심리적 부담을 배우자와의 관계로 보다 강하게 확산시

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안이 커질수록 어머니는 배

우자에게서 보완적 역할을 기대하게 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좌절과 실망이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결

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

다. 이는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적 안

녕감과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Bauer et al., 

2012; LeBaron et al., 2017)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흥미로운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물질주

의 가치관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가 문화적 맥락이나 

성별 규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도 여

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물질주의 추구가 자신의 성적 친밀감을 높이는 

동시에 배우자가 지각하는 친밀감은 낮추는 이중적 결

과를 보고하였는데(Leavitt, Dew, Allsop, Runyan, & 

Hill, 2019),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회에서 여성의 물

질주의 추구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부부관계 역학

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조

성봉과 손해인(2024)은 여성이 물질로 성공을 판단할

수록 결혼 의향이 높아지고, 결혼 자체를 개인 성공의 

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유사한 맥락

에서 Seol, Baek과 Kim(2021)은 아내의 소득 수준이 

남편보다 높을수록 아내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해지지만, 아내의 소득

이 더 낮은 경우에는 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이 두드

러지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남성에게 

경제적 부양 역량을 기대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

이 잔존한다는 점(이소현 등, 2023)을 고려하면, 어머

니의 물질주의 가치관 추구가 반드시 본인의 결혼만족

도를 유의하게 낮추지 않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오히려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결

혼 자체를 성공의 한 지표로 바라보거나, 혹은 자신이 

중시하는 외적 조건(예: 자신보다 높은 소득)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기에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

을 주지 않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능성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상대적 수입 등을 함께 고려해 

어머니 물질주의 가치관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

다 정교하게 검증한다면 더욱 풍부한 논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영유아 자

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개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 상담 장면에서

는 어머니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때 자동적으로 일

어나는 비교 경험과, 그로 인해 부모로서 충분하지 않

다고 느끼게 되는 감정적 반응이나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지각하는지 등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다. 또

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성찰하고, 가족관계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내

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서울가족학교’와 같은 지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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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프로그램에서는 부부의 가치지향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기대를 점검하는 교육 세션을 통해 비교 경험에

서 비롯된 불안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예비부부 

교실, 신혼부부 교실, 아동기 부모 교실 등 시기별 프로

그램 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구성될 경우 더욱 효과

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

과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건강한 가족 및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해외에서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 규

제가 시작되고 있는데(김태성, 이영욱, 2024), 이는 소

셜 미디어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

어 볼 때, 성인층을 대상으로도 과도한 소셜 미디어 몰

입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

하는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적 방

향성을 단정하기보다는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예

를 들어 어머니의 잦은 상향비교가 양육능력불안을 증

가시켰는지, 혹은 기존의 높은 불안 수준이 상향비교를 

더욱 촉진하는지에 대한 역방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도입함으로

써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더 정밀하게 규명해 볼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이

나 중독 경향성과 같은 사용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였

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향비교와 밀접

하게 연관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여 변수 간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 수준을 통제변인으

로 포함하였으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및 결

혼생활 맥락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 또한 의미 있

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된 재정적 경험이나 일상적 의

사결정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향비교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능력 관련 불안감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이

나 초기 성인층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의 부정

적 영향을 분석해 왔으나(e.g., McComb et al., 2023; 

Schmuck et al., 2019; Sherman, Greenfield, Hernandez, 

& Dapretto, 2018),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Coyne et al., 2017). 이 연구는 어머니 개인의 불안뿐 

아니라 부부관계에서의 만족감과 같은 가족 내 심리사

회적 지표까지 분석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적 가치관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소셜 미디어 경험을 

거시적 맥락에서 조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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